
- (정책 방향) 정부는 조세 부담 현황과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감세보다는 재정

지출 확대가 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기 부양 정책 방향을 재확인함

·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일본,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

조세부담률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음

·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,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가계

와 기업의 소비 지출보다는 저축과 유동성 확보에 더 기여할 것임

·IMF도 한국 정부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

있음

·한국 경제에서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증대하고 있으며, 여타 선진국에서도 재

정 지출 확대를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

- (보완 과제)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, 재정

정책의 확실한 집행이 필요함

·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조세 부담률은 최고 수준에 달해 가계와 기업

의 지출 여력을 위축시켰음

·직접세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, 최근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

에서는 저축 증대에만 소요되지 않을 것임

·국내 법인세율은 28%로 경쟁국인 대만(25%)과 홍콩(15%)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

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음

·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실시한 일본은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반면, 미국은 감세 정

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보여 왔음

·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도 무시할 수 없음

·또한 재정 지출을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하여 연초와 같이 재정이 경기에 역행하는

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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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주요 정책(200 1. 12. 1 ∼ 12. 7)

SOC 민간투자 사업
추진을 위한
중장기 계획

기획예산처
(12.05)

- 향후 10년간 총 199조 원의 SOC 투자소요 중 약 19∼40조
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, 민자유치를 위한 후보사업으로
179개 사업을 선정

- 선정 원칙
·정부의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후

보 사업으로 하되,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, 민간투자사업
으로 추진할 정도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

- 예상 투자 규모(총투자소요/정부투자/민간투자소요, 조 원)
·도로 : 109.3 / 85.8∼97.5 / 11.8∼23.5
·철도 : 57.2 / 46.3∼52.6 / 4.6∼10.9
·항만 : 22.5 / 18.2∼20.6 / 1.9∼4.3
·기타 : 9.9 / 8.9∼9.7 / 0.2∼1.0

계 : 198.9 / 159.2∼180.4 / 18.5∼39.7

전력산업 기반 조성
사업 시행 계획
확정

산업자원부
(12.6)

- 2002년도 전력산업 관련 업체,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
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총 8,773억 원을 출연 또는 융자
지원할 계획임

·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내년도 1/4분기 및 상반기에 최
대한 확대·지원

- 세부 지원 계획
· 축냉기기 보급 등 전력수요 관리 사업: 1,208억 원
·고효율 발전 기술 등 전력 연구개발 사업: 937억 원
·발전 사업자의 신규 발전 설비 건설: 500억 원
·電源 입지 확보: 1,992억 원
·벽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공익 사업: 3,695억 원
·태양광 발전 등 他에너지 지원 사업: 2,901억 원

S I 산업 활성화
방안

정보통신부
(12.6)

- 세제지원, 중소업체 육성, 소프트웨어 계약 제도, 업체 전문
화, 인력 양성,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시스템통합(SI) 산업을
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

·SCM(공급망관리)·CRM(고객관계관리) 등 SI분야에 투자한
중소기업에는 10%, 대기업에는 3% 세액 공제

·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사업에는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
록 하는 "중소기업 제한 경쟁 입찰 제도"를 내년 상반기 중
도입

·SI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,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에
는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"소프트웨어 전문기
업제도"를 2003년부터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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